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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으로
 충분해요  

‘원 북 원 전주’
   one book one jeonju

교내 특성화사업단 단일학과 
리빙랩 프로젝트

학술정보 Global Master 
양성 사업단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좀처럼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또, 막상 어떤 책을 읽어야할지 모르겠다면?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책의 내용을 깡그리 잊곤 한다면? 이런 이들에게 문헌정보학과 

학술정보 Glocal Master 양성사업단의 ‘원 북 원 전주’를 권한다.



FORWARD2: 특성을 향해 나아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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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그리고 
깊이 읽기

독서는 ‘책을 보는’ 것이 아닌, ‘책을 읽는’ 활
동이다. 눈으로 글자를 보고 끝내는 것이 아
닌, 글에 담긴 뜻을 헤아려 아는 것이 참된 독
서이다. 책의 내용이 새로운 사유로 이어지
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책을 ‘읽었다’
고 할 수 없을 테다. 문헌정보학과 학술정보 
Glocal Master 양성사업단이 진행한 ‘원 북 
원 전주(one book one jeonju)’는, 책 한 권
을 꿀꺽 삼키기보다 꼭꼭 씹어 먹는 소화과정
에 초점을 맞춘 리빙랩 프로젝트이다.

‘원 북 원 전주’는, 미국 시애틀의 시립도서관
에서 시작된 ‘one book one city’에서 아이

디어를 얻어 기획되었다. 한 지역의 사람들이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독서운동으
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확대되
고 있다.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은 기존과 달리 
성인이 아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
그램을 기획했다. 한 팀당 한 권의 책을 선정
해 아이들에게 읽힌 뒤, 책에 대한 이해를 돕
는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 문
헌정보학과 학생들은 초등학생팀, 중학생팀, 
고등학생팀으로 나누고, 각 팀의 활동을 지원
하고 홍보하는 홍보팀까지 총 네 팀이 꾸려졌
다. 활발한 학과활동을 통해 선후배 간의 돈
독한 관계를 도모하고 싶다는 학생부터 강의

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사회에 적용시켜보
고 싶다는 학생까지 각자 참여 동기는 다양했
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알려
주고 그로 인해 전주시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공통된 마음이 있었다.

한 학생은 “책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중계자 
역할을 하고 싶어 프로젝트에 지원했다.”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 이렇게 모인 학생들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리빙랩 프로
젝트의 과정을 밟아나갔다.




